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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을 지키는 목인과 석물들

목인박물관 목석원
글 윤혜원 사진 조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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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돌조각이 주는 아름다움

겨울 추위에도 볕이 드는 야외전시장은 각종 나무와 

풀 덕분에 생기롭다. 그 사이를 빼곡하게 둘러싼 돌

조각들은 압도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본래 석물(石

物)과 목인(木人)은 무덤에 쓰이던 것이긴 하지만, 액

운과 화를 막아주고 행운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니 꺼림찍해 할 필요는 없다. 신비로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수많은 돌조각 사이를 걷다 보니, 해태

상이 모인 ‘해태동산’이 눈에 띈다. 해태 옆에는 ‘해태 

입 안의 돌을 굴려보세요. 행운이 찾아옵니다.’라고 

적힌 문구가 적혀있다. 실제로 해태는 선악을 구별

하고 정의를 지키는 전설 속의 동물로, 화재와 재앙

을 막는 상서로운 존재로서 궁궐 입구 등에 세워지고

는 했다. 완벽한 구 모양의 돌을 굴리니 손안에 행운

의 기운이 가득 차오르는 것만 같다. 해태동산을 지

나 정상까지 올라가면 ‘호랑이 바위’라고 적힌 이정표

가 보인다. 막다른 길이라 당황하지 말고 주위를 잘 

관찰하다 보면 입 벌린 호랑이를 닮은 바위를 발견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며 돌 사이사이에 자연스럽게 

낀 이끼가 한층 더 용맹한 느낌을 준다. 

인왕산 기슭에서 내려다본 목석원의 풍경은 더욱 장관

이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석인들이 각기 다른 표정

으로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 돌조각들의 낙원인 이곳

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일상에 쉼표를 찍어보자.

인왕산과 맞닿은 도심 속 쉼터

노란빛 단풍으로 물든 부암동의 골목길. 석파정, 무계

원, 자하문 터널을 지나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끝자

락인 목인박물관 목석원에 다다른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온 탓에 숨이 가빠지지만, 높은 가을하늘과 인왕

산·북한산이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에 시선을 빼앗기

게 된다.

목인박물관 목석원은 2006년 서울 인사동에 개관했

던 목인박물관이 2019년 부암동으로 이전하며 새로 

문을 연 곳이다. 총 6개의 실내전시장과 7,000㎡(약 

3,000평)에 달하는 야외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웅장

함을 자랑한다. 특히나 야외전시장에 전시된 아시아 

전역에서 수집한 문인석과 무인석, 동자석 300여 점

이 눈길을 끈다. 모두 민속품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김의광 관장이 40여 년 동안 모은 방대한 컬렉션들

로, 목석원 곳곳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느

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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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철학이 깃든 공간

목석원의 야외 전시장의 유물들은 모두가 만져보고 

쓸어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실제로 곳곳에 ‘돌다

리 건너보세요’, ‘누워보세요’ 등 관람객이 직접 체험

해 볼 수 있도록 적힌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또, 단

순히 전시만 하는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크닉하

우스’, ‘너와집’, ‘멍 때리는 터’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 도심 속 쉼터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관

람객들이 편히 쉬다 갈 수 있는 구조 덕분에 민속품 

하나하나의 특색과 매력을 더 가까이에서 즐기고, 손

끝으로 만져보며 세월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목인

관의 입구인 하얀집 한쪽 벽에는 김의광 관장의 인터

뷰가 실린 신문들이 붙여져 있는데, 우리의 것을 널

리 알리기 위해 인왕산 아래 낡은 주택들을 사들여 

지금의 목석원으로 확장할 정도로 민속품에 대한 애

정이 각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박물관 사정

으로 인해 목인창고 관람은 하지 못했지만, 김의광 

관장의 철학을 알고 나니 이곳의 전시품들이 더욱 특

별하게 느껴진다. 빌딩 숲에서 벗어나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목인박물관 목석원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은 

어떨까. 

➊ 관람객을 맞아주는 석물들

➋ 하얀집_매표소

➌ 동산에서 바라본 전경

➍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너와집

➎ 다양한 화판이 전시된 세미나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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